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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태 신앙이었다가 직장 발령으로 인한 타지의 낯선 성

당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지인을 따라 우연

히 가게 된 한 성당의 성가대에 입단함으로써 마침내 냉담

을 풀고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. 

하지만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갔고, 청년회에서 영원히 

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. 30대 중반

에 들어서니 또래 단원들은 하나둘 퇴단을 하기 시작했고, 

저 역시 자연스럽게 다음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하

지만 막상 마땅한 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. 제 

나이가 청년 성가대에 계속 남아 있기에는 다소 많고, 성

인 성가대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어린, 애매한 나이였기 때

문입니다. 그 시기에 제 머릿속에는 “나이 등 다른 제한 없

이 평생 즐겁게 성가를 부르며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없

을까?”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

그때 주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. 지금 활

동하는 성가대에 저를 소개해 줬던 형이 곡을 써줄 테니 

cpbc창작생활성가제에 나가보지 않겠냐며 권유하였고, 저

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. “성가제에

는 성가를 부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?”, “이곳에서 나

를 알리면 나에게도 계속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

회가 찾아올 거야.”라는 확신이 들었고, 주님께서 주신 소

중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다행히 

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여, 며칠 후 본선에서 선의

의 경쟁을 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

니다. 

그날 워크숍의 기억은, 지금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

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선의의 경쟁을 앞둔 총 11팀의 

경쟁자들은 함께 모여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며, 자연스럽

게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게 될 동료로 서로를 인식

하게 되었습니다. 나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성가를 부르는 

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다음 만남을 기

약하며 헤어졌습니다. 얼마 후 성가제에서 다시 만난 저희

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고, 성가제가 끝나면 

다시 뭉쳐서 함께 찬양을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. 그리고 

그 약속은 결국 하나의 팀 ‘열일곱이다’의 탄생으로 이어지

게 됩니다. 

그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, ‘열일곱이다’에

는 마음이 맞는 다양한 탈렌트가 있는 새로운 멤버들도 합

류하게 되었습니다. 또,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 덕분에 

꾸준히 찬양을 하는 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매월 

17일, 새로운 성가로 신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

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

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

니다. 꾸준히 찬양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주님께서 ‘열일곱

이다’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에 

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활동을 이어 나가려고 

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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